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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Qianjinyifang·Shanghan is an important versions of Shanghanlun, but it was never 

introduced widely, and studies on its were not done a lot. Thus, the author seeks to 

study this book in order to find its special features, its relationship with other versions of 

Shanghanlun, and its status in the process of the transmission of Shanghanlun.

Methods : Dissertations on Qianjinyifang·Shanghan and dissertations that compare Yuhanben and 

Songben were studied. Sentences were numbered based on Qianjinyifang·Shanghan, 

Tangbenshanghanlunjiaozhu to compare with other versions of Shanghanlun.

Results : Sunsimiao brought the changes of “以法方類證, 方證同條 比類相附” in Shanghanlun. It 

organized Taiyangbing chapters according to their decoction pattern, and made 

Taiyangbing chapter name as ｢太陽病用···湯法｣. Chì·shi·ye was placed in front of 

Taiyangbìngyongguizhitangfa. Jueyinbing and Liouhuibing were combined to one that were  

seperated in Yuhanben. Shanghanyiji titlel was put in front of Yijipian to distinguish 

clearly from Sanyinsanyangpian. Sanyinsanyangpian and Yijipian contains many sentences 

that are missing in Songben.

Conclusions : Qianjinyifang·Shanghan is one of the major Shanghanluns that were saved by 

Jiaozhengyishuju I Northern Song Period, and it was put together as an independent book 

after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the 

transmission of Shanghanlun in 800 years, through 3C, 7C, and 11C. Moreover, when we 

compare the three books of Qianjinyifang·Shanghan, Yuhanben, and Songben’s  

Sanyinsanyangpian and Yijipian’s sentences, we could know that they began from a 

common original text, but they became branched, and Qianjinyifang·Shanghan has a closer 

relationship with Yuhanben. Sanyinsanyangpian and Yijipian sentences can serve to 

supplement what is missing in today’s Songben.

key words : Qianjinyifang·Shanghan(千金翼方·傷寒), Sun Simiao(孫思邈), Shanghanlun(傷寒論), 

Dangben(唐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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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傷寒論은 張仲景이 3C 초반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醫書이다. 張仲景이 편찬한 眞本은 散失되

었고, 이후 北宋 校正醫書局이 傷寒論과 관련된 

교정사업을 하기까지 800餘년 동안 여러 傷寒論 
판본이 있었지만, 저술시기 및 진위여부에 대해 논란

이 있었다.1) 이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적으로도 확립된 전승본이 있

는데, 千金翼方에 실린 ｢傷寒｣이 그것이다. 이 전

승본을 오늘날 唐本傷寒論이라 한다(이하唐本).2) 

이 書는 唐代 유명한 의사인 孫思邈(581~682)3)이 
傷寒論조문을 千金翼方에 실은 것이다. 千金翼

方·傷寒은 1066년 북송 교정의서국에서 교정될 무

렵까지 손사막이 저술했을 당시의 傷寒論조문의 

모습을 대체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4)

千金翼方은 7C후반(681년) 손사막에 의해 成

書된 후 1066년 북송 교정의서국 교정사업에 포함

되어 교정･간행되었다. 그러나 북송 교정의서국 간

행본 외에 다른 전승본도 유전되고 있어서 明代에 

王肯堂은 친구 徐士彰으로부터 千金翼方을 구하

여, 1606년(明代)에 그의 종질 王延鑒과 함께 千金

翼方을 刊刻 하였다.5) 이때까지 손사막이 수집하였

던 傷寒論은 千金翼方 卷9, 10에 실려 전해졌

다. 淸代 王樸莊(1733-1803)은 왕긍당의 간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처음으로 千金翼方 卷9, 10에 실

려 있던 ｢傷寒｣篇을 千金翼方에서 분리 하여 傷
寒論注라는 한 권의 書가 되게 하였다. 이 書가 
唐本의 始初이다. 이후 20C 후반에 千金翼方·傷寒

 부분만 독립된 두 번째 단행본이 나왔는데, 錢超

1) 黃飛, 外4人. 傷寒論主要板本簡略.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14. 9(12). p.1267.

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前言p.1. “唐本傷寒論指唐初孫思邈(581-682) 千金翼方

 卷九 卷十 收錄之 傷寒論.” 

3) 李順保. 唐本傷寒論考. 林霖.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苑

出版社. 2000. p.296.

4) 衛雲英. 唐本與宋本傷寒論結構比較. 張智强. 醫古文智識. 

上海中醫藥大學. 2001. 2001(4). p.30.

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前言p.11.

塵이 校注한 唐本傷寒論校注이다. 소위 唐本은 

넓은 의미로는 손사막이 7C후반(682년)에 編述한 

것으로 추정되는 千金翼方卷9, 卷10에 수록된 “｢
傷寒｣”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淸代 王朴莊 이후 

千金翼方卷9, 卷10에 실려 있던 ｢傷寒｣篇을 따로 

떼어 독립적인 서적으로 成書한 것을 일컫는다. 

唐本은 唐代에도 傷寒論이 사라지지 않고 전

승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玉函本
과 유사한 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書는 교정의서국에서 宋本을 교정할 때 “方證同

條”형식과 ｢辨痓濕暍脈證第四｣篇이 太陽病 조문 앞

에 위치하고, 厥利嘔噦이 厥陰病篇에 合하여져 ｢辨
厥陰病脈證并治｣ 1개의 篇으로 되는데 영향을 주었

다.6) 이러한 의미있는 唐本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석사학위 논문과 몇몇 논문에서 살

펴볼 수 있으나,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

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千金翼方·傷寒, 唐本을 주제

로 삼은 논문은 千金翼方·傷寒을 중심 주제로 삼

은 논문과 唐本을 다른 판본과 비교한 논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千金翼方·傷寒을 중심 주제로 

삼은 논문은 朴志英의 ｢千金翼方·傷寒에 대한 硏

究7)｣가 있고, 唐本을 다른 판본과 비교한 논문은 

祝世峰의 ｢金匱玉函經과 唐本傷寒論 比較硏究8)

｣, 嚴賢燮의 ｢千金翼方傷寒과 傷寒論의 比較硏

究9)｣, 衛雲英의 ｢唐本與宋本傷寒論 結构比較10)｣
등이 있다. 千金翼方·傷寒을 중심 주제로 삼은 논

문인 박지영의 ｢천금익방·상한에 대한 연구｣에서

는 千金翼方·傷寒의 특징으로 桂枝湯, 麻黃湯, 靑

6) 김상현 外4人. 金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한

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10.

7) 朴志英. 千金翼方·傷寒에 대한 硏究. 大田大學校. 碩士學

位論文. 2010. pp.1-109.

8) 祝世峰. 金匱玉函經과 唐本傷寒論比較硏究. 北京中醫藥

大學. 碩士學位論文. 2012. pp.1-61.

9) 嚴賢燮. 千金翼方傷寒과 傷寒論의 比較硏究. 東義大學

校 東義論集 第29輯. 自然科學篇. 1998. pp.189-253.

10) 衛雲英. 唐本與宋本傷寒論結构比較. 醫古文知識. 2001. 

2001(4). pp.29-32.



千金翼方·傷寒에 대한 硏究
閔裕理 ･ 柳姃我 

2018. 8. 
31권3호

79

龍湯 3方을 중시한 것과, “以法方類證, 方證同條, 比

類相附”를 결론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본론에서 이

러한 특징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고, 千金

翼方·傷寒 각 조문을 국역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唐本을 다른 판본과 비교한 논문인 축세봉

의 ｢금궤옥함경과 당본상한론 비교연구｣에서는 

金匱玉函經과 唐本을 조문별로 비교하였고, 비

교한 결과 六朝시기 傷寒論은 “前論後方”형식이었

으며, “辨痙濕暍”篇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金匱玉函經과 唐本의 汗, 吐, 下, 溫, 火, 灸, 刺, 

水 8法이 宋本에서 汗, 吐, 下 3法으로 간략화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엄현섭의 ｢천금익방상한과 

상한론의 비교연구｣에서는 千金翼方·傷寒조문과 

趙開美가 復刻한 宋本조문을 붙여 비교하고 다른 

내용이나 단어를 서로 괄호로 묶어 구분하여 두 판

본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위운영의 ｢당본여송본
상한론 결구비교｣에서는 두 판본이 모두 三陰三陽 

조문을 앞에 두고 可與不可 조문을 뒤에 배열하였으

나, 唐本은 ｢辨脈法｣, ｢平脈法｣, ｢傷寒例｣가 없고, 

｢太陽篇｣을 7法으로 분류하였으며, 宋本은 ｢太陽

篇｣을 上, 中, 下로 분류 했다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축의 ｢금궤옥함경과 당본상한론 비교연구｣를 

통해 六朝시기 傷寒論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엄의 

｢천금익방상한과 상한론의 비교연구｣, 위의 ｢당
본여송본상한론 결구비교｣를 통해 唐, 宋本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연구 

모두 唐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다. 이에 논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唐本의 특징

을 밝히고, 다른 판본과 비교를 통해 판본들 간의 관

계, 傷寒論 전승과정에서 唐本이 차지하는 위치

와 의미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어 고찰하여 보았다. 

傷寒論注는 명대 서사창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저본으로 삼은 반면 唐本傷寒論校注는 북송 교정

의서국 유래의 것을 두 번 翻刻한 것을 저본으로 하

고 있다. 전초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千金翼方
이 1066년 북송 교정의서국 교정사업에 포함된 이

후 1307년(元大德12년 丁未) 梅溪書院에서 번각한 

것이 宋版의 첫 번째 번각판이고, 11) 일본 聿修堂에

서 1829년에 다시 번각한 것이 宋版의 두 번째 번

각판이다. 이 번각판은 오늘날 현존하는 千金翼方
의 가장 우수한 판본으로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에

서 이 판본을 영인하였고,12) 이 책을 저본으로 하여 

전초진이 唐本傷寒論校注를 校注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唐本 원문 텍스트로 唐本傷寒論校注

13)와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千金翼方 
卷9와 卷1014)을 사용했다. 唐本과 비교하기 위해 

玉函本 텍스트로는 李順保가 校注한 金匱玉函經

15)을 사용했고, 宋本 텍스트로는 稻木一元･小曾

戶洋･松田邦夫의 翻刻宋版傷寒論16)을 사용하였다. 

脈經本 텍스트로는 范登脈이 校注한 脈經17)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千金翼方·傷寒, 
唐本 번호는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千金

翼方 卷9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의 첫 번째 조문 

“論曰 傷寒與痓病濕病及熱暍相濫故叙而論之”를 1번

으로 하고, 조문의 분리는 전초진이 唐本傷寒論校注

에서 校注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차례대로 번호를 

붙인 것이다. 宋本의 조문번호는 통행본 傷寒論 
조문번호를 기준으로 하였다. 판본들 간의 조문 배열

방식, 篇名, 避諱, 痓·濕·暍 조문 위치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唐本의 특징을 밝히려 했다. 

Ⅱ. 本論

1. 唐本의 구조 형식의 특징

1) 編制

11) 김상현 外4人. 金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09.

12) 錢超塵. 千金翼方版本簡考. 中醫藥文化. 2012. 2012(3). 

pp.37-40.

1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14)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15)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1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17) 王叔和著. 范登脈校注. 脈經.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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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막은 傷寒論조문을 2卷 10篇으로 편집하

였다. 2卷은 千金翼方 卷9와 卷10을 의미하며, 

10篇은 三陰三陽 6篇과 ｢傷寒宜忌｣, ｢發汗吐下後病

狀｣, ｢癨亂病狀｣, ｢陰易病已後勞復｣ 4篇이다. 손사막

은 傷寒論조문을 우선 上, 下 두 부분으로 나누어 

｢傷寒上｣을 卷9에 싣고, ｢傷寒下｣를 卷10에 실었다. 

卷9 ｢傷寒上｣에는 三陽病을 太陽, 陽明, 少陽으로 

나누어 3篇을 두었고, 卷10 ｢傷寒下｣에는 三陰病을 

太陰, 少陰, 闕陰으로 나눈 3篇과 ｢傷寒宜忌｣, ｢發汗

吐下後病狀｣, ｢霍亂病狀｣, ｢陰易病已後勞復｣ 4篇을 

합하여 모두 7篇을 두었다. 篇 아래 章을 살펴보면 

卷9 ｢傷寒上｣의 太陽篇은 桂枝湯, 麻黃湯, 靑龍湯, 

柴胡湯, 承氣湯, 陷胸湯 6湯法과 雜療法까지 7法으

로 나누었다. 卷10 ｢傷寒下｣의 “傷寒宜忌” 아래에는 

｢忌發汗｣, ｢宜發汗｣, ｢忌吐｣, ｢宜吐｣, ｢忌下｣, ｢宜下

｣, ｢宜溫｣, ｢忌火｣, ｢宜火｣, ｢忌灸｣, ｢宜灸｣, ｢忌刺｣, 
｢宜刺｣, ｢忌水｣, ｢宜水｣ 15章을 두었다. 錢超塵이 校

注한 唐本은 千金翼方·傷寒의 이러한 편제를 따

랐으며,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원문에서 

보이지 않던 “太陽病狀”을 목록에 추가 하였다.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千金翼方·傷寒에
는 “太陽病狀”이 없이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로 시

작하고, 전초진이 校注한 唐本목차에서는 “｢太陰

病狀｣”篇名을 두고 그 아래 6湯法과 雜療法을 하위 

목차로 삼고 있다.18) Table 1. 에서 千金翼方·傷寒

 목록의 번호는 卷-篇-章의 순서이다. 

1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目錄p.1.

篇
名
분
류

千金翼方·傷寒 唐本傷寒論

校注
조문

번호

9. 傷寒上 傷寒上

Table 1. The index of Qianjinyifang·Shanghan 
and Dangben Shanghanlun Jiaozhu and the 

contents provision number. 

   千金翼方·傷寒과 唐本傷寒論校注 목차, 해당 조

문번호. 

三

陰

三

陽

一. 太陽病狀

9-1-1太陽病用桂枝湯

法第一

 (一) 太陽病

用桂枝湯法

1-

54

9-1-2.太陽病用麻黃湯

法第二

 (二) 太陽病

用麻黃湯法

55-

70

9-1-3.太陽病用靑龍湯

法第三

 (三) 太陽病

用靑龍湯法

71-

74

9-1-4.太陽病用柴胡湯

法第四

 (四) 太陽病

用柴胡湯法

75-

89

9-1-5.太陽病用承氣湯

法第五

 (五) 太陽病

用承氣湯法

90-9

8

9-1-6.太陽病用陷胸湯

法第六

 (六) 太陽病

用陷胸湯法

99-1

27

9-1-7.太陽病雜療法第

七

 (七) 太陽病

雜療法第七

128-

147

9-2.陽明病狀第八 二. 陽明病狀
148-

226

9-3.少陽病狀第九 三. 少陽病狀
227-

235

10.傷寒下 傷寒下

10-4.太陰病狀第一 四. 太陰病狀
236-

243

10-5.少陰病狀第二 五. 少陰病狀
244-

288

10-6.闕陰病狀第三 六. 闕陰病狀
289-

344

傷

寒

宜

忌

10-7.傷寒宜忌第四(十

五章)
七. 傷寒宜忌

10-7-1.忌發汗第一  (一)忌發汗
345-

358

10-7-2.宜發汗第二  (二)宜發汗
359-

371

10-7-3.忌吐第三  (三)忌吐
372-

374

10-7-4.宜吐第四  (四)宜吐
375-

381

10-7-5.忌下第五  (五)忌下
382-

395

10-7-6.宜下第六  (六)宜下
396-

414

10-7-7.宜溫第七  (七)宜溫
415-

424

10-7-8.忌火第八  (八)忌火
425-

430

10-7-9.宜火第九  (九)宜火 431

10-7-10.忌灸第十  (十)忌灸
432-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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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方證同條, 比類相附

 今以方證同條, 比類相附, 須有檢討, 倉卒易知.19)

위 표현은 千金翼方卷9 ｢傷寒上｣ 앞부분에 손

사막이 쓴 표현으로 “方證同條, 比類相附” 편집 형

식은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던 것이며, 千金翼方·

傷寒의 편집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方證同條

“方證同條”는 傷寒論에서 여러 형식을 의미하

는 표현이다. 우선, 證과 方이 한 조문에 모두 있는 

조문 구성을 方證同條라 한다.20) 그러나 千金翼方·

19)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97.

20) 肖相如. 特異性方證-傷寒論方證中的精華. 遼寧中醫雜誌. 

傷寒의 특징으로 꼽히는 “方證同條”는 “前論後方”

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그 근거로 손사막이 
千金翼方 卷9 ｢傷寒上｣에서 직접 밝힌 글이 있다. 

論曰: 傷寒熱病, 自古有之, 名賢濬哲, 多
所防衛, 至於仲景, 特有神功. 尋思旨趣, 
莫測其致, 所以醫人未能鑽仰. 嘗見太醫療
傷寒惟大靑, 知母等諸冷物投之, 極與仲景
本意相反. 湯藥雖行, 百無一效, 傷其如此, 
遂披傷寒大論, 鳩集要妙. 以爲其方行之以
來, 未有不驗. 舊法方證, 意義幽隱, 乃令
近智所迷, 覽之者造次難悟, 中庸之士, 絕
而不思, 故使閭里之中, 歲致夭枉之痛, 遠
想令人慨然無已. 今以方證同條, 比類相附, 
須有檢討, 倉卒易知.21)22)

상한 열병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 어
질고 심오하고 지혜롭다고 불리는 이들이 
여러 번 방어하려했으나, 중경에 이르러서
야 특별한 신묘함이 있었다. 그 뜻을 탐구
하고 생각해도 그 경지를 헤아릴 수 없었
으니, 의인들이 우러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이 태의가 상한을 치료하는데 오직 대
청, 지모 등 모두 차가운 약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지극히 중경의 본래 뜻과 상
반되는 것이다. 탕약이 비록 쓰이나 모두 
효과가 없고 상하게 함이 이러함에, 마침
내 傷寒大論을 펼쳐 중요하고 절묘한 것
을 모으니, 그 방이 쓰인 이래로 효험이 
없는 적이 없었다. 옛날 法과 方과 證이 
의미가 감추어져 나타나지 않으니 지혜에 
가까이 가려는 자는 미혹하게 하고, 책을 
보는 이는 짧은 사이에 이해하기 어렵게 
하며, 평범한 선비는 생각하기를 멈추게 
하여, 마을에서 일찍 죽거나 병에 걸리는 
고통이 해마다 초래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한탄함이 끝이 없게 하는 것을 깊이 근심

2016. 43(11). p.2292.

21)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97.

2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

10-7-11.宜灸第十一  (十一)宜灸
435-

440

10-7-12.忌刺第十二  (十二)忌刺 441

10-7-13.宜刺第十三  (十三)宜刺
442-

450

10-7-14.忌水第十四  (十四)忌水
451-

453

10-7-15.宜水第十五  (十五)宜水
454-

456

發

汗

吐

下

後

病

狀

10-8.發汗吐下後病狀

第五

八.發汗吐下

後病狀

457-

487

霍

亂

病

狀

10-9.霍亂病狀第六 九. 霍亂病狀
488-

497

陰

易

病

已

後

勞

復

10-10.陰易病已後勞復

第七

十.陰易病已

後勞復

498-

504



August 2018
Vol.31.No.3

A Study on the Qianjinyifang·Shanghan
Min Yu-ri ･ Lyu Jeong-ah

82

하였다. 오늘날 방증동조, 비류상부로써 모
름지기 살펴보게 하니, 번뜩하는 사이에 
쉽게 알게 된다.

“今以方證同條”, “覽之者造次難悟”, “閭里之中, 

歲致夭枉之痛.” 이 구문으로부터 당시 傷寒論은 

“方”과 “證”이 분리 되어 있어, 책을 보는 이가 이

해하기에 혼란스러웠고, 마을에 해마다 일찍 죽거나 

병에 걸리는 고통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손사막이 부득이하게 “前論後方”형식의 傷寒

論을 “方”과 “證”이 함께 오도록 “方證同條”배열로 

편집하여 책을 보는 이가 이해하기 쉽고, 임상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게 했다. 

“方證同條”가 “前論後方”의 발전적 형태라는 또 

다른 근거로 ｢金匱要略方論序｣를 예로 들 수 있다.

翰林學士王洙在館閣日, 於蠹簡中得仲景 
金匱玉函要略方三卷: 上則辨傷寒, 中則論
雜病, 下則載其方, 并療婦人, 乃錄而傳之
士流, 才數家耳.23)

國家詔儒臣校正醫書, 臣奇先校定傷寒論, 
次校定金匱玉函經, 今又校成此書, 仍以
逐方次於證候之下, 使倉卒之際, 便於檢用
也.24)

위 글을 살펴보면, 金匱玉函要略方의 경우는 

上에 傷寒조문을 두고, 中에서 雜病을 논하고, 下에 

그 方을 실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형식은 證과 方

이 다른 篇으로 분리된 “前論後方”형태임을 말하고 

있다. 교정의서국에서 仲景의 書를 교정하면서 원래 

“前論後方”이었던 형식을 취하지 않고, 方을 證候 

아래에 옮겨 “方證同條”구조가 되게 했다. 북송 교

정의서국에서도 醫書로 활용하기에 “前論後方”보다

23) 張仲景著. 湯一新, 熊維美注. 金匱要略方論釋注. 傳景華. 

金匱要略方論釋注·小兒藥證直訣釋注. 北京. 中國人民大學

出版社. 2010. p.9.

24) 張仲景著. 湯一新, 熊維美注. 金匱要略方論釋注. 傳景華. 

金匱要略方論釋注·小兒.藥證直訣釋注. 北京. 中國人民大學

出版社. 2010. p.9.

는 “方證同條”가 더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千金翼方 卷9 ｢傷寒上｣과 ｢金匱要略方論序｣의 

내용을 바탕으로 손사막이 “方證同條”를 창안함으로

써 傷寒論의 “方證同條”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손사막이 보았던 傷寒論과 교정의서국 교정전

의 傷寒論, 金匱玉函經, 金匱玉函要略方의 구

성 형식은 모두 “前論後方”이었다. 손사막이 千金

翼方에 傷寒論 조문을 배열하면서 證候바로 아래 

관련 方의 구성약물, 전탕법, 복용법을 함께 둔 “方

證同條”방식이 시작됐고, 훗날 교정의서국이 傷寒

論을 교정하면서 손사막이 창안한 “方證同條”방식

을 적용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오늘날 宋本에서 

“方證同條”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傷寒, 大下後, 復發汗, 心下痞, 惡寒者, 不
可攻痞, 當先解表, 宜桂枝湯.
桂枝湯方
桂枝, 芍藥, 生薑 各貳兩切, 甘草 貳兩炙, 
大棗 拾貳抆擘,
上伍味, 㕮咀, 參味以水柒升, 微火煑取參
升, 去滓, 溫服壹升, 須更飮熱粥壹升餘以
助藥力, 溫覆令汗出壹時許益善, 若不汗再
服如前, 復不汗後服小促, 其間令半日許參
服. 病重者, 壹日壹夜乃差, 當晬時觀之, 
服壹劑湯病證猶在, 當復作服之, 至有不汗
出, 當服參劑乃解.25)

오늘날에는 宋本이 위의 예시와 같이 “方”과 

“證”이 함께 있어서 “方證同條” 방식이 당연하게 생

각될 수 있지만, 이전 傷寒論에서는 “方”과 “證”

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比類相附

“比類相附”라는 표현은 千金翼方 卷9 ｢傷寒上｣ 
뿐만 아니라 다시 千金翼方 卷30 뒤쪽 ｢千金翼

方･後序｣에 등장한다. 

25)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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乃專取仲景之論, 以太陽方證, 比類相附, 
三陰三陽, 宜忌, 霍亂, 發汗吐下後, 陰易
勞復病, 爲十六篇, 分上下兩卷, 亦一時之
新意.26)27)

위 문장의 “太陽方證, 比類相附”는 太陽篇을 桂

枝湯, 麻黃湯, 靑龍湯, 柴胡湯, 承氣湯, 陷胸湯 6湯法

으로 나누고 方證이 같은 類의 조문을 서로 붙여 분

리되지 않게 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조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太陽病, 外證未解, 其脈浮弱, 當以汗解, 
宜桂枝湯. 宋本42 28)

傷寒大下後, 復發汗, 心下痞, 惡寒者, 不
可攻痞, 先解表, 先解表, 表解乃可攻痞, 
解表宜桂枝湯, 攻痞宜大黃黃連瀉心湯. 宋
本164 29)

첫 번째 조문은 金匱玉函經 卷二 ｢辨太陽病形

證治上｣과30), 宋本 卷二 ｢辨太陽病脈證并治上｣에 

배열되어 있으나, 두 번째 조문은 金匱玉函經 卷

三 ｢辨太陽病形證治下｣와31), 宋本 卷四 ｢辨太陽病

脈證并治下｣에 배열되어 있다. 두 조문이 모두 桂枝

湯 관련 조문이지만, 金匱玉函經과 宋本에서는 

서로 다른 卷, 다른 篇에 놓여 있다. 이와는 다르게 

千金翼方에서는 위의 두 조문이 모두 卷9 ｢太陽

病用桂枝湯法｣에 함께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같은 

類의 조문을 함께 둔 것은 손사막이 “比類相附”를 

염두하고 조문을 배열한 千金翼方·傷寒만의 특징

으로 볼 수 있다. 

26)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362. 

27) 錢超塵이 校注한 唐本傷寒論校注에 따르면 千金翼方·

後序에 있는 이 문장은 林億이 쓴 것이다.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前言p.2. 

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2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0.

29)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88.

30)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4.

31)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0.

太陽篇의 桂枝湯, 麻黃湯, 靑龍湯, 柴胡湯, 承氣

湯, 陷胸湯 6湯法 중에 靑龍湯, 陷胸湯은 宋本과 

玉涵本에서도 같은 篇에 배열되어 있다. 桂枝湯, 

柴胡湯, 承氣湯은 宋本과 玉涵本에는 관련 조문

들이 흩어져 있지만 唐本은 “比類相附” 해놓음이 

뚜렷하다. 麻黃湯은 다른 篇에 있던 1조문을 옮겨다 

함께 두었다. 아래 Table 2, 3, 4는 이러한 조문들

을 보여주고 있다. 千金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

桂枝湯法｣에 있는 번호는 千金翼方·傷寒에 부여한 

번호이고, 宋本의 上, 中, 下는 ｢辨太陽病脈證幷治

上｣, ｢辨太陽病脈證幷治中｣, ｢辨太陽病脈證幷治下｣
를 의미한다. 玉涵本의 上, 下는 ｢辨太陽病形證治

上｣, ｢辨太陽病形證治下｣를 뜻한다. 

Table 2는 千金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桂枝湯

法｣에 “比類相附”되어있는 桂枝湯 관련 조문이 宋
本, 玉涵本에서 다른 卷, 다른 篇에 분포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宋本에서는 桂枝湯 조문이 ｢辨太

陽病脈證幷治上｣, ｢辨太陽病脈證幷治中｣, ｢辨太陽病

脈證幷治下｣에 흩어져 분포하고, 玉涵本에서도 ｢
辨太陽病形證治上｣, ｢辨太陽病形證治下｣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千金翼方·傷寒 卷9 ｢
太陽病用桂枝湯法｣ 宋本 玉涵本
26. 太陽中風, 陽浮而

陰濡弱, 浮者熱自發, 

濡弱者, 汗自出, 濇濇

惡寒, 淅淅惡風, 翕翕

發熱, 鼻鳴乾嘔者, 桂

枝湯主之.32)

上012.

卷二, 十

三33)

卷2(上), 27항34)

27. 太陽病, 發熱, 汗

出, 此爲榮弱衛强, 故
中095

卷三, 六36)
卷2(上), 27항37)

Table 2. The “bileixiangfu” provision in ｢TaiYang 

disease use Guizhitangfa｣ chapter of 
Qianjinyifang·shanghan version of the 
Shanghanlun and the dispersion of the 

provision in Songben and Yuhanben version 

of the Shanghanlun. 

  千金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桂枝湯法｣에 “比類相

附“ 되어있는 조문과 宋本, 玉涵本에서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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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8.

33)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82.

34)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1.

3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9.

3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7.

37)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1.

3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4.

39)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0.

40)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4.

41)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71.

4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4.

43)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0.

44)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5.

4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5.

4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0.

47)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5.

4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5.

49)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0.

50)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5.

5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6.

52)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1.

53)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6.

54)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7.

55)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1.

56)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6.

5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

5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2.

59)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6.

使汗出, 以救邪風, 桂

枝湯主之.35)

37. 太陽病, 外證未解, 

其脈浮弱, 當以汗解, 

宜桂枝湯.38)

中042

卷三, 二39)

卷2(上), 29항,

 卷5, 60항40)41)

38. 太陽病, 下之微喘

者, 表未解故也, 宜桂

枝湯.42)

中043

卷三, 二43)

卷2(上), 29항,

卷5, 60항44)

39. 太陽病, 有外證未

解, 不可下之, 下之爲

逆, 解外宜桂枝湯.45)

中044

卷三, 二46)
卷2(上), 30항47)

40. 太陽病, 先發汗不

解而下之, 其脈浮, 不

愈. 浮爲在外, 而反下

之,故令不愈. 今脈浮, 

故在外, 當解其外則愈, 

宜桂枝湯.48)

中045

卷三, 二49)
卷2(上) 30항50)

41. 病常自汗出, 此爲

營氣和, 衛氣不解故也. 

營行脈中, 衛行脈外,復

發其汗, 衛和則愈, 宜

桂枝湯. 51)

中053

卷三, 三52)
卷2(上) 30항53)

42. 病人臟無他病, 時

發熱, 自汗出而不愈, 

此衛氣 不和也. 先其時

發汗愈. 宜桂枝湯.54)

中054

卷三, 三55)
卷2(上) 30항56)

43. 傷寒, 不大便六七

日, 頭痛有熱, 與承氣

湯. 其大便反靑, 此爲

不在裏, 故在表也, 當

發其汗. 頭痛者必衄. 

宜桂枝湯.57)

中056

卷三, 三58)
卷2(上) 31항59)

44. 傷寒, 發汗已解, 

半日許復煩, 其脈浮數, 

可復發其汗, 宜服桂枝

湯.60)

中057

卷三, 三61)
卷2(上) 31항62)

45. 傷寒, 醫下之後, 

身體疼痛, 淸便自調, 

急當救表, 宜桂枝湯.63)

中091

卷三, 六64)
卷2(上) 33항65)

46. 太陽病未解, 其脈

陰陽俱停, 必先振汗出

而解, 但陽微者, 先汗

之而解, 宜桂枝湯.66)

中094

卷三, 六67)
卷2(上) 33항68)

47. 太陽病未解, 熱結

膀胱, 其人如狂, 其血

必自下, 下者卽愈. 其

外未解, 尙未可攻, 當

中106

卷三, 七70)
卷2,(上) 34항71)

先解其外, 宜桂枝湯.69)

48. 傷寒, 大下後, 復

發汗, 心下痞, 惡寒者, 

不可攻痞, 當先解表,宜

桂枝湯.72)

下164

卷四, 十

六73)

卷3(下) 40항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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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金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麻黃湯法｣에 “比

類相附”되어있는 麻黃湯 관련 조문은 “65. 脈浮而

緊, 浮則爲風, 緊則爲寒, 風則傷衛, 寒則傷榮, 榮衛

俱病, 骨節煩疼, 可發其汗, 宜麻黃湯.”75)조문의 경우

만 宋本의 ｢卷一辨脈法｣76)와 玉涵本의 卷二 ｢
辨脈第二｣에 있고, 나머지 麻黃湯 조문은 모두 宋
本의 ｢辨太陽病脈證幷治中｣과, 玉涵本의 卷二 ｢
辨太陽病形證治上｣에 있다. 

千金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柴胡湯法｣에 “比

類相附”되어있는 柴胡湯 관련 조문은 宋本에서는 

柴胡湯 조문이 ｢辨太陽病脈證幷治中｣, ｢辨太陽病脈

證幷治下｣, ｢辨陽明病脈證幷治｣에 흩어져 분포하고, 

玉涵本에서도 ｢辨太陽病形證治上｣, ｢辨太陽病形證

6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

61)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2.

62)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6.

6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0.

64)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7.

65)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9.

66)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1.

67)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7. 宋本에는 “太陽病未解, 脈陰

陽俱停, 陰脈微者, 下之解, 宜調胃承氣湯.”으로 되어 있다. 

68)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0.

6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2.

70)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10. 宋本에는 “太陽病不解, 熱結

膀胱, 其人如狂, 宜桃核承氣湯.”으로 되어 있다.

71)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1.

7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4.

73)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88. 宋本에는 “傷寒大下後, 復發

汗, 心下痞, 惡寒者, 表未解也不. 不可攻痞, 當先解表, 表

解乃可攻痞, 解表宜桂枝湯. 攻痞宜大黃黃連瀉心湯.”으로 

되어 있다.

74)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0.

7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51.

7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34.

治下｣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4. 發

汗多, 亡陽狂語者, 不可下, 以爲可與柴胡桂枝湯, 和

其營衛, 以通津液後自愈.” 조문의 경우, 宋本의 卷

八 ｢辨發汗後病脈證并治｣에 있는 조문이고, 玉涵本

의 卷六 ｢辨發汗吐下後病形證治｣에 있는 조문이다.

千金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柴胡湯法｣ 宋本 玉涵本
75. 血弱氣盡, 腠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搏, 

在於脇下, 正邪分爭, 往

來寒熱, 休作有時, 嘿嘿

不欲食飮, 臟腑相連, 其

痛必下, 邪高痛下, 故使

其嘔, 小柴胡湯主之. 服

柴胡而渴者, 此爲屬陽

明, 以法治之.77)

中097

卷三, 六78)
卷2(上), 33頁79)

80. 傷寒五六日, 頭汗

出, 微惡寒, 手足冷, 心

下滿, 口不欲食, 大便

堅, 其脈細, 此爲陽微

結, 必有表, 復有裏, 沈

則爲病在裏, 汗出亦爲

陽微. 假令純陰結, 不得

有外證, 悉入在裏, 此爲

半在外, 半在裏. 脈雖沈

緊, 不得爲少陰. 所以然

者, 陰不得有汗. 今頭大

汗出, 故知非少陰也, 可

與小柴胡湯. 設不了了

者, 得屎而解.80)

下148

卷四, 二81)
卷3(下), 39頁82)

83. 傷寒六七日, 發熱, 

微惡寒, 肢節煩疼, 微

嘔, 心下支結, 外證未去

者, 宜柴胡桂枝湯.83)

下146

卷四, 二84)
卷3(下), 38頁85)

84. 發汗多, 亡陽狂語

者, 不可下, 以爲可與柴

胡桂枝湯, 和其營衛, 以

辨 發 汗 後

112

卷八, 十

卷6, 

辨 發 汗 吐 下 後

病88)

Table 3. The “bileixiangfu” provision in ｢TaiYang 

disease use Chaihutangfa｣ chapter of 
Qianjinyifang·shanghan and the dispersion of 

the provision in Songben and Yuhan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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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되어있는 조문과 宋本, 玉涵本에서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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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63.

7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08.

79)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0.

8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67.

81)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60.

82)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8.

8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2.

84)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60.

85)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7.

86)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2.

87)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363.

88)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92.

8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3.

90)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60.

91)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8.

9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5.

93)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158.

94)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6.

9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6.

9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千金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承氣湯法｣에 “比

類相附”되어있는 承氣湯 관련 조문은 宋本에서는 

承氣湯 조문이 ｢辨太陽病脈證幷治中｣, ｢辨陽明病脈

證幷治｣에 흩어져 분포하고, 玉涵本에서도 ｢辨太

陽病形證治上｣, ｢辨太陽病形證治下｣에 분산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然と科學社. 1991. p.163.

97)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0.

9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6.

99)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然と科學社. 1991. p.208.

100)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1.

通津液後自愈.86) 三87)

85. 傷寒五六日, 其人

已發汗, 而復下之, 胸脇

滿, 微結, 小便不利, 渴

而不嘔, 但頭汗出, 往來

寒熱而煩, 此爲未解, 柴

胡桂枝乾薑湯主之.89)

下147

卷四, 二90)
卷3(下), 39頁91)

87. 傷寒十餘日, 邪氣

結在裏, 欲復往來寒熱, 

當與大柴胡湯.92)

下136

卷四, 一93)
卷3(下), 37頁94)

88. 傷寒發熱, 汗出不

解, 心中痞堅, 嘔吐下利

者, 大柴胡湯主之.95)

下165

卷四, 四96)
卷3(下), 40頁97)

89. 病人表裏無證, 發

熱七八日, 雖脈浮數, 可

下之, 宜大柴胡湯.98)

陽明257

卷五, 五99)

卷3(下), 47

頁100)

千金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承氣湯法｣ 宋本 玉涵本
93. 太陽病, 過經十

餘日, 心下溫溫欲吐, 

而胸中痛, 大便反溏, 

其腹微滿, 鬱鬱微煩, 

先時自極吐下者, 宜

承氣湯.101)

中123

卷三, 八102)
卷2(上), 36頁103)

94. 二陽幷病, 太陽

證罷, 但發潮熱, 手

足漐漐汗出, 大便難,

譫語者, 下之愈, 宜

承氣湯.104)

陽明220

卷五, 二105)
卷3(下), 45頁106)

95. 太陽病三日, 發

其汗不解, 蒸蒸發熱

者, 調胃承氣湯主

之.107)

陽明248

卷五, 十

八108)

卷3(下), 47頁109)

96. 傷寒吐後, 腹滿

者, 承氣湯主之.110)

陽明249

卷五, 十

八111)

卷3(下), 47頁112)

97. 太陽病, 吐下發

汗後, 微煩, 小便數, 

大便因堅, 可與小承

氣湯, 和之則愈.113)

陽明250

卷五, 十八-

十九114)

卷3(下), 47頁115)

Table 4. The “bileixiangfu” provision in ｢TaiYang 

disease use Chengqitangfa｣ chapter of 
Qianjinyifang·shanghan and the dispersion of 

the provision in Songben and Yuhanben.  

  千金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承氣湯法｣에 “比類相

附“ 되어있는 조문과 宋本, 玉涵本에서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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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른 판본에서는 같은 

類의 方조문들이 흩어져 있으나 孫思邈은 “比類相附”

함으로써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책을 보

는 이들이 方조문을 찾아보는데 번잡함이 훨씬 줄어

들어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痓·濕·暍, 避諱, 篇名(六經篇, 宜忌) 

千金翼方·傷寒은 2卷 10篇으로 편집된 것과 

“方證同條, 比類相附” 이외에도 痓·濕·暍조문의 위

치, 三陰三陽篇과 宜忌篇의 篇名이 다른 판본들과 

다르고, 隋文帝 楊堅의 “堅”字를 피하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들도 서로 다른 판본들과 

비교함으로써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金匱玉

函經(이하 玉涵本), 宋本, 脈經本을 함께 언

급하여 논하였다.

(1) 痓·濕·暍 조문

 痓·濕·暍 조문은 千金翼方·傷寒에서 ｢太陽病用

桂枝湯法｣의 조문1부터 조문16까지에 해당된다. 조

문1부터 6까지 痓狀, 조문7부터 13까지 濕狀, 조문

10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9.

102)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11.

103)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4.

104)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0.

105)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202.

106)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7.

10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1.

10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234.

109)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0.

11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1.

111)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234.

112)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0.

11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2.

114)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p.234-235.

115) 李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0.

14부터 16까지 暍狀 조문이다. 조문1의 17字와 “上

件痓狀”, “上件濕狀”, “上件暍狀”의 12字, 총 29字

는 손사막이 쓴 것으로 보인다.116)

傷寒與痓病, 濕病及熱暍相濫, 故叙而論之. 
唐本1 117)

病者身熱足寒, 頸項强, 惡寒, 時頭熱面赤, 
目脈赤, 獨頭動搖, 是爲痓. 上件痓狀. 唐
本6 118)

病人喘, 頭痛鼻窒而煩, 其脈大, 自能飮食, 
腹中獨和無病, 病在頭, 中寒濕, 故鼻窒, 
納藥鼻中卽愈. 上件濕狀. 唐本13 119)

太陽中暍,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其脈弦
細芤遲, 小便已, 洗然手足逆冷, 小有勞熱, 
口前開, 板齒燥, 若發其汗, 惡寒則甚, 加
溫針, 發熱益甚, 數下之, 淋復甚. 上件暍
狀. 唐本16 120)

위 조문에서와 같이 痓狀, 濕狀, 暍狀의 마지막 

조문에 각각 “上件痓狀”, “上件濕狀”, “上件暍狀” 4

字씩를 더함으로써 각 조문의 歸屬이 명확해지는 장

점이 있다. 전초진 또한 이 4字가 宋本에는 없으

나, 있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121)

116)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p.4-14.

11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4.

11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5.

11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2.

12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4.

12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p.4-14.

唐本 조문 번호

痓狀 2,3,4,5,6

Table 5. The provisions number of Chi·Shi·Ye 

in Dang ben. 

  唐本의 痓·濕·暍 조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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痓·濕·暍 조문은 독립된 篇으로 편제되었는지 여

부와 그 위치가 판본마다 相異하다. 千金翼方·傷寒

에서는 痓·濕·暍 조문을 ｢太陽病用桂枝湯法｣에 포

함하여 1조문-16조문에 배열 하고, 痓狀, 濕狀, 暍
狀의 마지막 조문에 각각 4字를 더하였다. 宋本은 

卷2에 ｢辨痓濕暍脈證第四｣篇이 독립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千金翼方·傷寒과 같이 ｢辨太陽病脈證并治

第五｣篇 앞에 두었다. 玉函本은 卷2에 ｢辨痙濕暍
第一｣篇을 독립하여 두었으나, 千金翼方·傷寒, 宋
本처럼 太陽病 조문 앞에 두지는 않았다. 千金翼

方·傷寒의 이러한 편제는 손사막이 傷寒論을 읽

는 자로 하여금 痓·濕·暍과 太陽病의 鑑別에 注意시

키려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22) 야마다게이지의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였다. 痓·濕·暍은 원래 잡병에 속하는 병(金
匱要略의 한 장)으로, 千金翼方·傷寒에서는 ‘傷

寒’과 구별하기 위해 太陽病 앞부분에 예시하였고, 

宋本도 그것을 답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

다.123)  

 

12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

123) 야마다게이지. 중국 의학은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박상

준. ㈜사이언스북스. 2002. pp.188-189.

(2) 避諱

避諱는 과거 漢字문화권에서 임금이나 尊者의 이

름을 직접 부르거나 쓰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古文

書의 眞僞, 성립 시기 등을 판별하는데 피휘가 이용

될 수 있다.124) 이러한 피휘가 傷寒論에서도 관찰

된다. 傷寒論에서 예를 찾아보면 피휘하기 위해 

病證名을 바꾼 경우와, 方名을 고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病證名이 바뀐 경우는 아래 예시와 같

이 王叔和 脈經과 千金翼方·傷寒에서 나타나는 

“堅”이 宋本에서는 太陽病篇中의 “大便鞕”처럼 

“鞕”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는 隋文帝 楊堅의 이름

에 쓰인 “堅”字를 피하여 “鞕”을 대신 사용한 것이

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125)

太陽病, 吐下發汗後微煩, 小便數, 大便因堅, 可
與小承氣湯和之則愈.126)

太陽病, 吐下發汗後微煩, 小便數, 大便因堅, 可
與小承氣湯和之則愈. 唐本97 127)

太陽病, 若吐, 若下, 若發汗後, 微煩, 小便數, 
大便因鞕者, 與小承氣湯, 和之愈. 宋本250 
128)

피휘를 하면서 方名이 바뀐 예는 千金翼方·傷寒

의 玄武湯이 宋本의 眞武湯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조문의 方名이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千金翼方·傷寒에는 玄武湯

이라고 되어 있으나, 宋本에는 宋의 始祖인 趙玄

朗의 諱를 피하기 위해 眞武湯으로 되어있다.129)

少陰病, 二三日不已, 至四五日, 腹痛小便

124) 윤창열. 避諱의 유래와 종류, 방법에 관한 고찰. 대한한

의학원전학회지. 2009. 22(2). pp.127-128.

125) 蔡鐵如. 中醫古籍中的避諱及其在文獻硏究中的作用探討.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7. 9(18). p.162.

126) 王叔和著. 范登脈校注. 脈經.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0. p.160. 唐本의 97조문에 해당됨.

127)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102.

12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p.234-235.

129) 蔡鐵如. 中醫古籍中的避諱及其在文獻硏究中的作用探討.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7. 9(18). p.162.

濕狀 7,8,9,10,11,12,13

暍狀 14,15,16

傳本 ｢痓濕暍｣ 조문

千金翼方·傷寒 9-1.｢太陽病用桂枝湯法｣안에 

포함

宋本 2-4.｢辨痓濕暍脈證第四｣, 독

립된 篇으로 존재

玉函本 2-2. ｢辨痙濕暍第一｣, 독립된 

篇으로 존재

Table 6. The provisions type of Chi·Shi·Ye in 

Qianjinyifang·Shanghan, Songben and 
Yuhanben. 

  千金翼方·傷寒, 宋本, 玉涵本에서 痓·濕·暍 
조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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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利, 四肢沈重疼痛而利, 此爲有水氣, 其
人或欬或小便不利或下利或嘔, 玄武湯主
之. 唐本279 130)

少陰病, 二三日不已, 至四五日, 腹痛, 小
便不利, 四肢沈重疼痛, 自下利者, 此爲有
水氣, 其人或欬, 或小便利, 或下利, 或嘔
者, 眞武湯主之. 宋本316 131)

위의 두 예를 보면 千金翼方·傷寒은 隋文帝 楊

堅의 이름에 쓰인 “堅”字와 宋의 始祖인 趙玄朗의 

諱를 모두 피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千金翼方·傷寒의 저본이 隋文帝이전의 판본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祝 역시 연구에서 千金翼

方·傷寒의 저본 유래가 隋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六朝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고 하였

다.132) 千金翼方·傷寒에서 확인할 수 있는 避諱와 

관련된 “堅”字는 千金翼方·傷寒의 특징인 동시에 

저본이 상당히 이른 시기의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33)

130)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p.112-113.

131)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p.262-263.

132) 祝世峰. 金匱玉函經與唐本傷寒論比較硏究. 北京中醫

藥大學. 碩士學位論文. p.11.

133) 千金翼方·傷寒의 “堅”字에 대해서 염용하(염용하 外3

人. 金匱玉函經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

지. 2002. 16(1). p11. 주석 78)는 傷寒論이 ‘堅’자를 

피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千金翼方이나 

玉涵本이 隋代 이전에 편집되었다는 것의 증거로 볼 수

는 없으며, 오히려 宋本의 早期傳本이 隋代에 1차적으

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철여의 피

휘를 이용하여 고서 및 의가의 연대를 추정하는 연구(蔡

鐵如. 中醫古籍中的避諱及其在文獻硏究中的作用探討. 南京

中醫藥大學學報. 2017. 9(18). p.163.)에서는 楊上善의 
太素에서 나타나는 “泉, 洩” 글자가 唐 황제 李淵, 李世

民의 이름을 피휘한 것이고, 隋文帝 楊堅과 隋煬帝 楊廣

의 “堅”과 “廣”은 모두 피휘하지 않아 太素의 성서 시

기를 唐代로 보았다. 그러나 전초진(錢超塵. 千金翼方載
錄的 辨傷寒 考 (下). 世界中西醫結合雜志. 2014. 9(5). 

p.452.)은 隋本은 “堅”字를 “鞕”이나 “固”로 고쳤으나, 

唐本의 “堅”字는 隋文帝 楊堅의 이름을 피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만약 唐本이 太素처럼 唐代에 성서된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면, 唐 황제 이름을 피휘한 글자

가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한 글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축

세봉(祝世峰. 金匱玉函經與唐本傷寒論比較硏究. 北京

(3) 篇名(六經篇, 宜忌) 

千金翼方·傷寒은 玉函本, 宋本과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三陰三陽의 篇名에 있어서 千金

翼方·傷寒은 三陰三陽 편명 형식이 다른 판본과 달

리 2가지 형태이다. 예를 들어 玉函本은 三陰三陽 

편명 형식이 ｢辨···病形證治｣이고, 宋本은 ｢辨···病

脈證幷治｣로 한 가지이다. 반면에 千金翼方·傷寒
은 편명 형식이 ｢太陽病用······湯法｣과 ｢···病狀｣으로 

되어 있다. ｢陽明病狀｣, ｢少明病狀｣, ｢太陰病狀｣, ｢
少陰病狀｣, ｢闕陰病狀｣처럼 太陽病을 제외한 二陽三

陰은 ｢···病狀｣으로 편명이 되어 있으나, 太陽病은 ｢
太陽病用桂枝湯法｣, ｢太陽病用麻黃湯法｣, ｢太陽病用

靑龍湯法｣, ｢太陽病用柴胡湯法｣, ｢太陽病用承氣湯法

｣, ｢太陽病用陷胸湯法｣의 6湯法과 ｢太陽病雜療法｣으
로 되어 있다. 千金翼方·傷寒에서 太陽病의 편명

에 특별히 다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손사

막이 특히 太陽病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형식이 ｢太陽病用······湯法｣이라는 점에서 중시한 

것이 方임을 알 수 있다.

千金翼方·傷寒에서 宜忌篇은 다른 판본의 可與

不可篇에 해당한다. 玉函本, 脈經本, 宋本에서

中醫藥大學. 碩士學位論文. p.11.)도 唐代에 隋文帝 楊堅

의 이름을 피휘한 隋本과 피휘하지 않은 六朝本이 함

께 전해졌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隋文帝 楊堅의 이름

을 피휘하지 않은 唐本과 玉涵本은 隋朝의 수정을 거

치지 않은 六朝傳本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傳本 六經의 篇名

千金翼方·傷寒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혹은 

｢陽明病狀｣
玉函本 ｢辨太陽病形證治｣
宋本 ｢辨太陽病脈證并治｣

Table 7. The title of TaiYang disease chapter 

in Qianjinyifang·Shanghan, Yuhanben and 

Songben. 

   千金翼方·傷寒, 玉涵本, 宋本에서 太陽病 

篇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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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可”와 “不可”로 편명을 삼았는데, 오직 
千金翼方·傷寒에서만 篇(章)名을 “宜忌”로 하였다. 

또한 千金翼方·傷寒에서는 “傷寒”이라는 말을 “宜

忌”앞에 더하여서, “傷寒宜忌”라는 제목을 15章의 

宜忌 앞에 두었다. 즉 다른 판본에서는 篇에 해당하

는 宜忌 15가지가 千金翼方·傷寒에서는 ｢傷寒宜忌

｣篇의 宜忌 15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손사막이 

이러한 “傷寒宜忌” 제목을 둠으로써 千金翼方·傷寒

은 證과 方을 논하는 六經篇과 傷寒의 治法에 대해 

논하는 宜忌篇으로 선명하게 구분되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와 같은 篇章의 변화는 汗, 吐, 下, 溫, 火, 

灸, 刺, 水 8法으로 傷寒을 치료할 때 마땅히 행하

여야 할 것과 꺼리는 것을 각성시켜 주는 효과가 있

다.

2. 千金翼方·傷寒과 玉函本, 宋本 
비교

1) 三陰三陽의 太陽篇

太陽篇은 傷寒論에서 조문 수가 가장 많은 篇

으로 판본에 따라 다른 분류 방법을 취하고 있다. 
千金翼方·傷寒은 太陽篇을 7法으로 분류하고, 玉
函本은 上, 下 2부분으로 나누었으며, 宋本은 上, 

中, 下 3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太陽篇을 

分合한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각 판본 편집자

의 의도가 서로 달랐다고 볼 수 있다. 千金翼方·傷

寒이 세 판본 가운데 太陽篇을 유독 세분화 하여 

분류한 방식이 눈에 띄는데, 손사막이 이렇게 편집

한 의도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손사막

은 특별히 千金翼方·傷寒의 太陽篇을 편명, 7法분

류, 比類相附 조문 배열 등 여러 부분에서 편집을 

했다. 三陰三陽 편명 중에서도 太陽篇만 ｢太陽病

用····湯法｣으로 편명을 별도로 지었고, 조문 배열을 

千金翼方

·傷寒 玉函本 脈經本 宋本
傷寒宜忌

1.忌發汗
1.辨不可發汗

病形證

1.病不可發汗

證

1.辨不可發汗病

脈證并治

2.宜發汗
2.辨可發汗病

形證治
2.病可發汗證

2.辨可發汗病脈

證并治

3.病發汗以後

證

3.辨發汗後病脈

證并治

3.忌吐
3.辨不可吐病

形證治
4.病不可吐證 4.辨不可吐

4.宜吐
4.辨可吐病形

證治
5.病可吐證 5.辨可吐

5.忌下
5.辨不可下病

形證治
6.病不可下證

6.辨不可下病脈

證并治

6.宜下
6.辨可下病形

證治
7.病可下證

7.辨可下病脈證

并治

7.辨發汗吐下

後病形證治

8.病發汗吐下

以後證

8.辨發汗吐下後

病脈證并治

Table 8. The title of Yiji unit in 
Qianjinyifang·Shanghan and the title of 

Keyubuke chapter in Yuhanben, Maijingben 
and Songben. 

  千金翼方·傷寒에서 宜忌 章名과 玉涵本, 脈經

本, 宋本에서 可與不可 篇名.

7.宜溫
8.辨可溫病形

證治
9.病可溫證

8.忌火
9.辨不可火病

形證治

9.宜火
10.辨可火病形

證治

10.忌灸
11.辨不可灸病

形證治

10.病不可灸

證

11.宜灸
12.辨可灸病形

證治
11.病可灸證

12.忌刺
13.辨不可刺病

形證治

12.病不可刺

證

13.宜刺
14.辨可刺病形

證治
13.病可刺證

14.忌水
15.辨不可水病

形證治

14.病不可水

證

15.宜水
16.辨可水病形

證治
15.病可水證

16.病不可火

證

17.病可火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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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類의 方끼리 편집하여 桂枝湯, 麻黃湯, 靑龍湯, 

柴胡湯, 承氣湯, 陷胸湯 6湯은 독립된 篇으로 삼았

다. 때문에 方이 분류 기준이 되었고, 이러한 방식

은 傷寒論 方證體系의 始初가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2) 三陰三陽의 厥陰篇

厥陰篇은 三陰三陽의 마지막 篇인데, 千金翼方·

傷寒과 宋本은 각각 ｢厥陰病狀｣과 ｢辨厥陰病脈證

并治｣ 1개의 篇으로 되어 있고, 玉函本은 ｢辨厥陰

病形證治｣, ｢辨厥利嘔噦病形證治｣ 2개의 篇으로 나

뉘어져 있다. 玉函本은 ｢辨厥陰病形證治｣에 4개 

조문을 배열하고, 나머지 조문은 ｢辨厥利嘔噦病形證

治｣에 두었으나, 千金翼方·傷寒과 宋本에서는 

모두 한 곳에 모아 배열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현의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玉函本의 

변증론치 체계는 三陰三陽病 正形證, 三陰三陽篇內 

附屬形證, 三陰三陽病 外形證 3범주로 되어 있고, ｢
辨厥利嘔噦病形證治｣는 三陰三陽病 外形證 범주에 

속하여 ｢辨厥陰病形證治｣ 외곽에 독립된 篇이었다. 

宋本은 ｢辨厥陰病形證治｣篇이 1단계의 三陰三陽

病 正形證인 ｢辨厥陰病形證治｣에 혼입된 것이다. 교

정의서국이 宋本을 교정할 당시 손사막의 경우를 

따라 “厥利嘔噦”을 厥陰病篇에 合하였고, 이 때 ｢辨
厥陰病脈證并治｣의 표제 뒤에 小字로 “厥利嘔噦附”

라고 주석을 붙여 놓았지만, 후에 成無己가 注解傷

寒論에서 이 小字 주석을 삭제하여 “厥利嘔噦”을 

“厥陰病”과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134)

이상에서 살펴본 千金翼方·傷寒, 玉函本, 宋
本의 三陰三陽 分合 방식을 비교해보면, 손사막은 

太陽篇을 세분화 하여 傷寒論 方證體系를 열었고, 

厥陰篇은 외곽에 독립된 篇과 合함으로써 “厥陰病”

의 범주가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三陰三陽篇 조문 비교

千金翼方·傷寒을 두 번째로 독립시켜 校注한 

錢超塵은 唐本과 玉函本, 宋本의 三陰三陽 조

134) 김상현 外4人. 金匱玉函經의 成書 배경과 학술체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19.

문이 기본적으로 서로 같으므로 이 세 판본이 하나

의 공통된 祖本에서 분리 되었으며, 전승되는 동안 

岐出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135) 그동안 판본 간 

조문 비교 연구에서는 특히 唐本의 三陰三陽 조문

이 玉函本과 일치하는 경우가 宋本보다 많다고 

하였다. 아래의 Table 9.는 祝의 연구결과를 참고하

였고, 唐本과 玉涵本의 해당 조문 주석을 첨가

했다. Table 9.에서 宋本의 번호는 祝의 논문에서 

宋本에 직접적으로는 없으나, 관련이 있다고 고찰

한 宋本의 조문 번호이다.136)

이 조문들 가운데 20, 21, 57(唐本번호 기준)

은 특히 宋本의 三陰三陽篇에서 결여되어 있는 조

문으로 宋本의 三陰三陽篇을 보충할 가능성이 있

다는데 의미가 있는 조문들이다.

13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前言p.10. 

136) 祝世峰. 金匱玉函經與唐本傷寒論比較硏究. 北京中醫

藥大學. 碩士學位論文. p.24.

13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5. 

唐本과 玉涵本에서 일치하고 宋本
에 결여된 三陰三陽 조문 (번호는 唐本) ｢宋本
18.太陽病,其脈浮.137)138) 1. 

20.太陽中風,發熱而惡寒.139)140) 2.

21 .太陽病,三四日不吐下 ,見芤乃汗之

.141)142)
6.

57.傷寒一日,太陽脈弱,至四日,太陰脈

大.143)144)
3.

65.脈浮而緊,浮則爲風,緊則爲寒,風則傷衛,

寒則傷榮,榮衛俱病,骨節煩疼,可發其汗

.145)146)

55.

173.夫病陽多者,熱,下之則堅,汗出多,極發

其汗亦堅.147)148)
203.

Table 9. The missed sanyinsanyang provisions 

in Songben are in Dangben and 
Yuhanben accordantly. 

   唐本과 玉涵本에서 일치하고 宋本에 결여

된 三陰三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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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宜忌篇 조문 비교

唐本의 번호는 三陰三陽의 조문 비교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唐本의 조문에 번호를 붙인 

뒤 전초진이 校注한 唐本傷寒論校注를 참고하여 

宜忌에서 宋本에 없는 조문을 선택했다. 다시 이 

조문들이 玉涵本과 脈經本에 있는지 그 有無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宋本
에 결여된 宜忌의 여러 조문이 唐本, 玉涵本, 
脈經本에서는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결론짓

게 되었다. 김상현의 연구에서도 玉涵本은 宋本
보다 많은 분량의 조문들을 諸可不可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였는데149), 이번에 조사한 자료와 연결 지어 

보면, 傷寒論의 早本인 唐本과 脈經本도 宋
本보다 많은 분량의 조문들을 可不可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可不可의 소절이  

Table 8.에서와 같이 脈經本 8法 17篇, 玉涵本 
8法 16篇, 唐本 8法 15章인데, 宋本에서 3法 8

篇으로 간략화 된 것은 傷寒論 초기 형태보다  
宋本에 이르러서 可不可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38) 李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0.

13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6.

140) 李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0.

14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6

142) 李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1.

14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46. 

144) 李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0. 

14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51. 唐本은 문장 뒤에 “宜麻黃湯”이 있다.

146) 李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16. 

14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52 

148) 李順保校注. 金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5.

149) 김상현 外4人. 金匱玉函經의 成書 배경과 학술 체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19.

15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66. 唐本은 “冬時忌發其汗, 發其汗必吐利, 口

中爛,生瘡. 咳而小便利, 若失小便, 忌攻其表, 汗則闕, 逆

冷.”으로 되어 있으나 宋本에는 “冬時忌發其汗, 發其汗

번호

(唐本)
宋本에 결여된 

唐本의 宜忌 조문
玉涵本 脈經本

忌發汗

358

冬時忌發其汗, 發其汗必

吐利, 口中爛, 生瘡.

(17자만 없음)150)

○ ○

宜發汗

364
凡脈浮者, 病在外, 宜發

其汗.151)
x ○

366
陽明病, 脈浮虛者, 宜發

其汗.152)
x x

宜溫

415 大法 ,冬宜服溫熱藥.153) ○ ○

419
下利, 脈遲緊爲痛, 未欲

止, 宜溫之.154)
○ ○

420

下利, 脈浮大者, 此爲虛, 

以强下之故也.宜溫之, 

與水必喙.155)

○ ○

424
下利欲食者, 宜就溫

之.156)
○ ○

宜火

432
凡下利, 谷道中痛, 宜炙

枳實若熬鹽等熨之.157)
○ ○

忌刺

442

大怒無刺, 新內無刺, 大

勞無刺, 大醉無刺, 大飽

無刺, 大渴無刺,大驚無

刺. 無刺熇熇之熱, 無刺

淥淥之汗, 無刺渾渾之

脈, 無刺病與脈相逆者. 

上工刺未生, 其次刺未

盛, 其次刺其衰. 工逆此

者, 是謂伐形.158)

○ ○

宜刺

449

婦人傷寒, 懷身, 腹滿, 

不得小便, 加從腰以下

重,如有水氣狀. 懷身七

月, 太陰當養不養, 此心

氣實, 宜刺, 寫勞宮及關

○ ○

Table 10. The missed yiji provisions in Songben

 are in Dangben. 

  宋本에 결여된 唐本의 宜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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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吐利, 口中爛,生瘡.” 17字가 없고 “咳而小便利, 若失小

便, 忌攻其表, 汗則闕, 逆冷.”로 되어 있다.

15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69.

15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69.

15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3.

154)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3.

15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4.

156)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5.

15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7.

15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0.

15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3.

16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3.

16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4.

16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5.

16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다음 목차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Table 11.의 맨 앞에 오는 번호는 卷을 

의미하며, 뒤에 오는 번호는 篇과 章을 순서대로 붙

인 것이다.

 

1994. p.297.

164)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19.

元, 小便利則愈.159)

450

傷寒喉痺, 刺手少陰穴, 

在腕當小指候動脈是也. 

針入三分補之.160)

○ ○

忌水

453

下利, 其脈浮大, 此爲虛,

以强下之故也. 設脈浮

革, 因尔腸鳴, 當溫之, 

與水必喙.161)

○ ○

宜水

457

嘔而吐, 膈上者, 必思煮

餠, 急思水者, 與五笭散

飮之,水 亦得也.162)

○ ○

發汗吐

下後病

460

發汗後身熱, 又重發其

汗, 胃中虛冷, 必反吐

也.163)

x x

488
大下後, 口燥者, 裏虛故

也.164)
○ x

千金翼方·

傷寒 玉函本 脈經本 宋本
1-1.證治總

例
1-1.辨脈法 

2-2.辨痙濕

暍 1-2.平脈法 

2-3.辨脈 2-3.傷寒例

2-4.辨痓濕

暍脈證

9-1.太陽病

用桂枝湯法

2-4.辨太陽

病形證治上

2-5.辨太陽

病 脈 證 并 治

上

9-2.太陽病

用麻黃湯法

3-5.辨太陽

病形證治下

3-6.辨太陽

病 脈 證 并 治

中

9-3.太陽病

用靑龍湯法

4-7.辨太陽

病 脈 證 并 治

下

9-4.太陽病

用柴胡湯法

9-5.太陽病

用承氣湯法

9-6.太陽病

用陷胸湯法

9-7.太陽病

雜療法

9-8.陽明病

狀

3-6.辨陽明

病形證治

5-8.辨陽明

病脈證并治

Table 11. The table of contents in 
Qianjinyifang·shanghan, Yuhanben, 
Maijingben and Songben. 

  千金翼方·傷寒, 玉涵本, 脈經本, 宋本의 

篇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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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少陽病

狀

3-7.辨少陽

病形證治

5-9.辨少陽

病脈證并治

10-10.太

陰病狀

4-8.辨太陰

病形證治

6-10.辨太陰

病脈證并治

10-11.少

陰病狀

4-9.辨少陰

病形證治

6-11.辨少陰

病脈證并治

10-12.厥

陰病狀

4-10.辨厥

陰病形證治

6-12.辨厥陰

病脈證并治

4-11.辨厥

利嘔噦病形

證治

4-12.辨霍

亂病形證治

7-13.辨霍亂

病脈證并治

10-13.傷

寒宜忌

4-13.辨陰

陽易差後勞

復病形證治

7-14.辨陰陽

易 差 後 勞 復

病脈證并治

10-13-1.

忌發汗

5-14.辨不

可發汗病形

證治

7-1.病不

可發汗證

7-15.辨不可

發 汗 病 脈 證

并治

10-13-2.

宜發汗

5-15.辨可

發汗病形證

治

7-2.病可

發汗證

7-16.辨可發

汗 病 脈 證 并
治

7-3.病發

汗以後證

8-17.辨發汗

後 病 脈 證 并
治

10-13-3.

忌吐

5-16.辨不

可吐病形證

治

7-4.病不

可吐證

8-18.辨不可

吐

10-13-4.

宜吐

5-17.辨可

吐病形證治

7-5.病可

吐證
8-19.辨可吐

10-13-5.

忌下

5-18.辨不

可下病形證

治

7-6.病不

可下證

9-20.辨不可

下 病 脈 證 并
治

10-13-6.

宜下

5-19.辨可

下病形證治

7-7.病可

下證

9-21.辨可下

病脈證并治

6-20.辨發

汗吐下後病

形證治

7-8.病發

汗吐下以

後證

10-22.辨發

汗 吐 下 後 病

脈證并治

10-13-7.

宜溫

6-21.辨可

溫病形證治

7-9.病可

溫證

10-13-8.

忌火

6-22.辨不

可火病形證

治

10-13-9.

宜火

6-23.辨可

火病形證治

10-13-10.

忌灸

6-24.辨不

可灸病形證

治

7-10 .病

不可灸證

10-13-11.

宜灸

6-25.辨可

灸病形證治

7-11 .病

可灸證

10-13-12.

忌刺

6-26.辨不

可刺病形證

治

7-12 .病

不可刺證

10-13-13.

宜刺

6-27.辨可

刺病形證治

7-13 .病

可刺證　

10-13-14.

忌水

6-28.辨不

可水病形證

治

7-14 .病

不可水證

10-13-15.

宜水

6-29.辨可

水病形證治

7-15 .病

可水證

10-14.發

汗吐下後病

狀

7-16 .病

不可火證

10-15.霍

亂病狀

7-17 .病

可火證

10-16.陰

易病已後勞

復

6-30.論熱

病陰陽交并
生死證

7-18 .熱

病陰陽交

并少陰厥

逆陰陽竭

盡生死證

7-19 .重

實重虛陰

陽相附生

死證

7-20 .熱

病生死期

日證

7-21 .熱

病十逆死

證

7-22 .熱

病五臟氣

絕死日證

7-23 .熱

病至脈死

日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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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考察 및 結論

傷寒論이 成書된 이래, 많은 판본이 나타났지

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판본은 많지 않다. 千金

翼方·傷寒은 북송 교정의서국이 1065년 宋本을 

표준본으로 삼은 이후, 玉涵本과 함께 傷寒論의 

이종 판본으로 1066년 교정의서국 사업에 포함되어 

교정, 간행 되었다.165) 그리고, 千金翼方·傷寒은 

오늘날 중국 판본학계 감정을 거친 끝에 傷寒論의 

공식 판본으로 확정된 8종 唐本, 宋本, 玉涵本

, 成本, 高繼沖本, 敦煌本, 康平本, 康治

本에도 포함되었다.166) 千金翼方·傷寒이 10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보존 된 데는 다른 판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千金翼方·傷寒은 唐代 임상가였던 손사막이 撰

한 醫書로, 千金翼方·傷寒의 저본은 傷寒論의 

상당히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書는 다

른 판본에서 보이지 않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으로 “方證同條, 比類相附”를 

들 수 있다. 같은 類의 方조문끼리 相附하고, 先論

後方으로 되어있던 方을 證아래 이어서 볼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方조문들이 모임으

로써 太陽病篇이 桂枝湯, 麻黃湯, 靑龍湯, 柴胡湯, 

承氣湯, 陷胸湯 6湯法으로 편제가 가능해졌고, 손사

막은 이와 같이 정리된 太陽病을 별도로 ｢太陽病

用····湯法｣이라고 편명을 바꾸었다. 湯의 조문이 모

두 한 곳에 모여 있어 湯조문을 찾아보는데 번잡함

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더불어 方의 구성약물, 전탕

법, 복용법을 함께 두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불

165) 김상현 外4人. 金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09.

166) 김상현 外4人. 金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06.

러왔는데, 편제의 변화이다. “先論後方”이 “方證同

條”가 됨으로써, 별도의 方을 싣고 있던 篇을 두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玉函本의 경우 卷7, 卷8

에 方들을 모아 두었는데, 千金翼方·傷寒에서는 

이렇게 方을 싣고 있는 篇을 따로 두지 않아 篇수가 

적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方證同條” 형식은 훗

날 북송 교정의서국에서 宋本에 적용하여, 오늘날 

傷寒論을 편리하게 활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

다.167) 즉, 지금은 익숙한 傷寒論의 “方證同條”형

식은 손사막이 千金翼方·傷寒에서 처음으로 창안

하면서 시작되었다. 

千金翼方·傷寒에서는 痓·濕·暍 조문이 ｢太陽病

用桂枝湯法｣에 포함되고, 玉函本에는 분리되어 있

는 ｢辨厥陰病形證治｣와 ｢辨厥利嘔噦病形證治｣가 ｢厥
陰病狀｣에 合해져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傷寒과 

痓·濕·暍의 구분이 용이해졌고, 厥陰病의 범위가 넓

어졌다. 북송 교정의서국에서 宋本을 교정할 당시 

｢辨厥陰病形證治｣와 ｢辨厥利嘔噦病形證治｣를 合한 
千金翼方·傷寒의 체례방식을 따라 宋本또한 厥陰

病이 ｢辨厥陰病脈證并治｣ 1편으로 편제되어 있다. 

古文書의 성립시기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避諱

는 隋文帝 楊堅의 이름에 쓰인 “堅”字와 宋의 始祖

인 趙玄朗의 諱를 모두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千金翼方·傷寒의 저본이 傷寒論의 

상당히 이른 시기의 판본이라는데 힘을 실어준다. 

宜忌篇도 宜忌 15章 앞에 “傷寒宜忌”라는 제목을 

둠으로써 證과 方을 논하는 三陰三陽篇과 傷寒의 治

法에 대해 논하는 宜忌篇의 구분이 선명해졌다.

이상에서 千金翼方·傷寒을 살펴본 결과 북송 

교정의서국에 의해 傷寒論 표준본이 된 宋本에 

千金翼方·傷寒의 많은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다. 

논자는 이러한 독특한 편집 방식이 북송 교정의서국

에서도 높이 평가 되어 傷寒論 표준본이 있음에도 

千金翼方·傷寒이 다시 교정의서국 사업에 추가되

게 한 점이라고 보았다. 

167) 김상현 外4人. 金匱玉函經의 成書 배경과 학술 체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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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金翼方·傷寒, 脈經本, 玉涵本, 宋本의 

三陰三陽篇과 宜忌篇 조문 비교는 千金翼方·傷寒
과 玉涵本과 宋本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여 하나

의 祖本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세 판본으로 갈라졌

고, 千金翼方·傷寒과 玉涵本이 더 가까운 연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로부터 발

견한 宋本에 결여된 千金翼方·傷寒의 三陰三陽

篇과 宜忌篇의 조문은 오늘날의 통행본인 宋本의 

판본적 결여를 보완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3C 초반 張仲景이 傷寒論을 撰하고, 400여년 

뒤에 손사막이 千金翼方·傷寒을 저술했다. 다시, 

400여년 뒤 11C 북송 교정의서국이 傷寒論과 
千金翼方·傷寒을 교정, 간행했다. 千金翼方·傷寒
은 3C, 7C, 11C라는 800여년의 시간 축 가운데에

서 傷寒論전승 과정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

다. 임상가였던 손사막이 “方證同條, 比類相附”를 

창안함으로써 傷寒論은 형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書를 보는 이들이 알기 쉽게 되었다. 더 나아

가 오늘날 傷寒論연구와 임상에 활용하는데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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